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3. 10. 9.(월)  배포 즉시

일하는 부모가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 
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

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
1. 주요 기사 내용
□ 10.9.(월) 뉴스1, “육아휴직? 그냥 사업하세요... 임신할거면 인사평가 

못 챙겨준다” 기사 등 관련
ㅇ 2005년 ‘임산부의 날’이 제정되고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직장인 

10명 중 4명(40.4%)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..(중략).. 
이같은 수치는 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. 

ㅇ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명 중 1명(45.5%) 꼴로 
출산휴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.

2. 설명 내용
□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·비용 부담으로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 제도 활성화가 

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
 ㅇ 중소기업 비용지원을 위해, ‘22년부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부여한 

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*하고, ’23년에는 중소기업 
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**하였고, 

   * 첫 3개월 간 매월 200만원 지원(특례: 12개월 이내 자녀), 이후 30만원/월

  **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를 30%(중소), 15%(중견)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정액으로 
변경(1,300만원(중소), 900만원(중견))하여 실질적인 공제액 상향

 ㅇ 중소기업 인력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시 
대체인력 지원금(월 최대 80만원)을 지급하고 있으며,

 ㅇ ‘대체인력뱅크’도 확대하여 채용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, ‘24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
단축 시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 대해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신설함  

□ 아울러, 법률상 부여된 모성보호제도 사용권리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
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,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 중임(‘23.4~)

□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에서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
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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